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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약을 보면, 예슈아께서 재림하실 때 지구 상에 커다란 불의 홍수가 있을 것이랄 기록되어 

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눅 17 장과 벧후 3 장 등 많은 곳에 나타납니다.  

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친구 및 친척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, 그 발상이 뭔가 이질적이고 

“기독교적”이거나 이방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것은 심판의 날과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

부분이기 때문에, 타나흐 (구약)에서 이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, 하늘에서 죄인의 

심판을 위한 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타나흐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. 창 19 – 하나님께서 

소돔의 죄를 인해 그 땅을 멸하시려 하늘에서 불을 비처럼 내리심 레 10 – 하나님께서 제사장 

직분을 거룩하게 감당하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를 멸하시려 불을 보내심 민 16 – 하나님께서 

당신의 기름 부으신 사자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한 고라 진영을 멸하시려 하늘에서 불을 

내리심 왕하 1 –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선지자 엘리야를 체포하러 온 군사들을 멸하시려 불을 

내리심. 또한 요엘, 아모스, 말라기 등 예언서 많은 곳에 불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. 슥 

14 장에는 전쟁 중 불의 장면이 있습니다. 욥기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. 이 불은 실상 

사탄으로부터 온 것인데, 그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이해했습니다.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

때의 홍수가 어떤 규모와 범위로 일어날 것인지를 암시해 줍니다. 소돔의 불은 그 일이 어떠한 

성질과 강도로 일어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. 노아의 홍수와 소돔의 유황을 합쳐 

보면, 심판의 무서운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

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. 

 


